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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편지(2011-03-09)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오늘은 남아공에서 정착한 이후 맞이 했던 여름 가운데 가장 무더웠던 날씨였던 것 같다.  한국에는 꽃샘 추위가 있지만 이곳은 오는 가을을 시샘하는 더위가 있는 것 같다.  차를 천천히 몰아 선교지에 있는 NMMU(Nelson Mandela Metropolitan University)로 향했다.  약속되어 있었던 IT학과 팀장과의 면담을 위해서다.  달리며 창문을 열어 보지만 맞바람도 역시 뜨겁다.  길 위를 걷는 사람도, 혹 걷다 지쳐 잠시 길 위에 주져 앉은 사람도 모두 지쳐 있는 것 같다.  목적지에 도착하여 대학 본관 안으로 들어 가자 에어컨디션을 가동하고 있었는지 천연동굴 깊숙한 곳에 들어 선 느낌이다.  Mr. Selwyn, 그의 사무실로 들어서자 더욱더 시원했다.

면담을 마치고 아이들의 학교로 향하는 데 자동차에 이상이 생겼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틀 전부터 무엇인가 조짐을 보이고 있어 정비공장에 가려고 했는데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닌 듯 하다.  아이들을 데리러 학교에 가기 전 집에 들려 함께 살고 있는 중국학생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잠시 후 수리가 끝나 다시 차를 몰아 아이들의 학교로 가는데 느낌이 좋다.  모든 일과가 끝난 오후 4시 40분, 고속도로를 접어들어 현지인 목회자를 만나기 위해 달리는 데 갑자기 힘이 없어지면서 차가 멈추었다.  지난 해 9월에 아내가 차를 몰아 아이들을 데리러 학교로 가던 중 인적이 드문 곳에서 차가 갑자기 멈추는 바람에 세명의 강도를 만난적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보호 해 주셔서 무사 했었다.  여러 곳의 정비공장에 전화를 해 보아도 모두 퇴근 준비를 하거나 퇴근한 후라 자동차를 견인해 줄 사람이 없었다.

집에 있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차가 서 있는 위치를 알려 주고 중국학생에게 한번 더 신세를 지자고 말했다.  2시간 여가 지났을까 견인 할 중국학생 차가 오고 약 30분간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천둥과 번개가 치며 곧 소나기가 몰려 올 것 같은 느낌이다.  집에 도착한 것이 7시 30분, 그리고 곧 굵은 소나기가 힘 차게 내리기 시작했다.  저녁을 먹고 있는 아이들을 바라 보면서 내일은 어떻게 해야 할지?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1995년 산 폭스바겐 시티인데 이제 많이 낡은 것 같다.  저녁을 먹고 난 후 걱정스런 표정을 짓는 아이들을 모아 평소와 같이 침착하게 기도회를 가졌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차를 바꾸어 주실 때가 된 것 같다는 말로 위로 했다.

선교사로 길을 걸어온지 9년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차를 위한 기도의 편지를 드린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았다.  그 동안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는데….. 그 때가 된 것 같다.  이제 내개는 사역을 위한 승합차가 절실히 필요 하다.  모든 것을 잊고 잠을 청했는데 새벽 1시에 주님께서 나를 깨우시고 이렇게 기도의 편지를 쓰게 하셨다.  2011년 예수생명교회에 주신 말씀 처럼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남아공에서 배성호 선교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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